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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례적인 태풍 경로와 생존 기간, 초강력 강도 발달 등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의 변동성이 크다(Thomas R. Knutson 

(2021)). 이는 태풍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피해 예방 및 방재 대응을 위한 태풍 계절 예측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. 국가태풍

센터에서는 연 4회 태풍계절전망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. 태풍계절전망은 불확실성이 큰 두 요소(태풍, 계절예측)를 다루므로 

앙상블 예측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. 앙상블 예측 방법으로 4개의 모델[통계모델, 역학 모델, 통계-역학모델(Ⅰ), 

통계-역학모델(Ⅱ)] 결과를 활용하며, 더불어 과거 통계자료, 기압계, 해수면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. 통계모델은 기후

인자를 OLS(Ordimary Least Square)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회귀모델을 사용한 모델이며, 역학모델은 GloSea6 결과에 태풍검

출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예측한다. 통계-역학(Ⅰ)은 NCEP의 기후모델(Climate Forecast System Version 2) 예측 자료를 이용

한 진로유형 분류를 통해 프아송 회귀분석 기반 앙상블 모델이며, 통계-역학(Ⅱ)은 GloSea6 모델 결과에서 전 지구 해수면온

도와 엘니뇨·라니냐 경년변동 예측 자료의 통계적 결과를 결합하여 태풍 발생빈도를 예측하는 모델이다. 

본 연구에서는 11년(2015～2024년) 여름철 동안 각 모델의 예측정확도를 검증하였다. 전반적으로 모델의 변동 폭이 관측

보다 적어, 극단적 변동성에 대한 예측성능이 부족하며, 4종 모델의 RMSE의 범위가 커 각 모델의 불확실성이 컸다. 향후 누적

된 결과를 활용하여 모델에 적용하는 검출알고리즘과 계통오차의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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